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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․재생 에너지 목표달성 어렵다!
에너지공단, 2011년 달성비율 3.43% 불과 … 원유 자주개발률도 4%

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멈추지 않으며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초고유가에 대처할 수 있는 

한국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나와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.

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석유․가스 등 에너지 자주개발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화

석연료를 대체할 신․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평가가 대두됐기 때문이다.

미국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석유산업 정보지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(PIW)는 10월 한국석유공사에 대

해 자금조달 능력과 기술력 미흡으로 정부가 목표한 원유 생산계획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

했다.

2016년까지 국내 원유 수입 28% 상당량을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한국정부 목표이나 

2007년 원유 자주개발률이 4% 선으로 전망돼 2008년 목표치인 10%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.

PIW는 석유공사가 2015년까지 영업이익 20억달러, 하루 생산량 40만배럴, 매장량 20억배럴을 확보할 계획이

나 2006년 공사의 영업이익이 3억2500만달러, 생산량 4만5000배럴, 매장량 5억4900만배럴 선에 그쳐 현재로서

는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.

PIW는 현재 한국 석유개발의 문제점으로 석유공사의 해외개발사업시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아 추진이 어려

운 점과 세계 메이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기술력, 규모와 능력에서 세계 100대 에너지기업에도 못미치는 

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.

석유공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에너지 기업을 인수․합병(M&A)하기로 하고 10월 영국 버렌에너지

에 인수 제안을 했으나 가격문제로 일단 거절당한 상태이다.

공사 관계자는 “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버렌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기업과 유전 등

에 대한 M&A는 계속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아울러 석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․재생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상황도 계획

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.

정부는 2003년 <제2차 신․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․보급 기본계획>에서 2011년까지 2억6932만3000 

toe(석유환산톤)의 1차 에너지 소비 가운데 5%인 1333만5000toe를 태양광과 풍력, 연료전지, 바이오 등 신․재

생 에너지로 채울 계획이었다.

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 신․재생 에너지센터에 따르면, 현재의 정책으로는 2011년 달성비율이 3.43%에 불과

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특히, 태양열은 2011년 실적 예상치가 목표의 11.8%에 불과하고 수소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은 사실상 제로

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(대통합 민주신당)은 11월2일 국정감사에서 “근본적으로는 보급목표의 설

정시 실현가능성에 근거하기 보다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기 때문이며, 예산효과도 과대 산정하였던데 큰 원인

이 있다”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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